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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개인은 정서표현을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태나 욕구를 전달하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

러나 어떤 사람들은 분노나 불만 등 부정적 감정을 느끼더라도 이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원

하지 않는 일이 주어져도 거절하지 못하는 등 본인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와 정서표현을 억제하려는 욕구가 갈등하여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정서표현양가성이라 정의한다(King & Emmons, 1990). 이러한 정서표현억제 욕구는 자신의 

정서표현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손상시

킨다고 생각될 때 발생할 수 있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이란 자신의 정서표현을 수용하지 못하고 갈

등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억제하거나, 느끼는 감정과 다르게 표현

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더라도 이를 후회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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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parentification on ambivalence over the emotional expression of early adults 

who had a sibling with disabilities and examined if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d the relationship of parentific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articipants consisted of 116 siblings in early adulthood who had a sibling 

with disabilities (45 male; 71 femal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3 centers for family disability, four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s, three parent socie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ree self-help groups in Seoul, Busan, 

and Gyeonggi province. The level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arentification, and rejecton sensitivity 

were measured by the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 (King & Emmons, 1990), the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and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Downey 

& Feldman, 1996), respectively. The PROCESS Macro program examined the moderating model. The Results indicated 

that both levels of parentific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increased the level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of non-disabled siblings. In addition, rejection sensitivity moderated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The influence of parentifica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was greater when the 

level of rejection sensitivity was high, compared to when it wa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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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서표현양가성을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경험하

는 사람들은 우울이나 무력감 등을 느끼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

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주변의 공감과 지지를 낮게 지각하여 대

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Ben-Ari & 

Lavee, 2011; Lee & Nam, 2016; Park, Jung & Choi, 2015).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대상은 비장애형제

자매들(이하 비장애형제)이다. 이는 비장애형제의 경우 어린 시

절부터 부모의 관심이나 보살핌이 장애형제자매(이하 장애형제)

에게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나 서운함을 느끼지만 부

모로부터 장애형제의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나 어른스러운 행동 

등과 같은 기대를 받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Lee & Kwon, 2009). 

더욱이 성인 초기에 속한 비장애형제는 부모가 더 이상 장애형

제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인해 결혼이나 취업 등의 문제를 결정할 때 장애형제

의 존재를 고려하며 과중한 부담감이나 우울함까지 경험할 수 있

다(Turnbull & Turnbull, 1990). 그러나 이들은 부모가 이미 장

애형제의 치료나 양육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서표현이 부모에게 짐이 되거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다

고 생각하며 감정표현을 망설이거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Kim 

& Han, 2016; Wood et al., 2008). 이처럼 성인초기 비장애형제

가 장애형제가 있는 가족 환경 속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이 발달될 

가능성이 시사됨에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따라

서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초기에 관리하고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예측

요인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은 가족 내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정서표현양가성의 주요 예측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그 이

유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자신의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 신념이나 가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념과 가치가 부모

나 가족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

다(Morris et al., 2007). 그 중에서도 장애형제를 둔 비장애형제

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요인

은 부모화이다. 부모화(parentification)란 부모의 기대와 요구로 

인해 자녀가 부모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부모-자녀 

간 역할역전을 의미한다(Jurkovic, 1997). 특히, 부모화는 자녀

가 부모의 기대로 인해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갈등을 중재하며 가

족들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

한다. 그러므로 부모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솔직한 정서표현으로 

인해 가족 내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부

정적인 자기평가를 하게 되거나 혹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

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정서

표현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Glickauf-Hughes & Well, 

1997).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장애형제의 경우 부모가 장애

형제의 치료나 양육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들에

게 장애형제의 돌봄과 관련된 부가적인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부모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부모화를 경험하는 성인초기 비장애형제는 장애형제로 

인한 가족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

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정서표현을 가족

의 균형과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감정을 숨

기는 경향을 보인다(Ryu & Han, 2015). 또한 부모화 경험을 통

해 가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서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

는 사람으로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

은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정서표현욕구를 더욱 억제

하게 된다(Lee & Choi, 2016). 즉, 부모화를 경험하는 개인의 경

우 대인관계에 유능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외현

적으로는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개인의 내면에서는 자신의 욕구

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고 억제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표현으로 인해 가족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무가치감이나 자기비난을 경험하며(Kong 

& Hong, 2015)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피

하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을 보일 수 있다(Kennedy-Moore & 

Watson, 1999; Kim & Hyun, 2013).

실제로 선행연구자들은 부모화를 경험하는 개인은 솔직한 감정

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자신이 가족 내 실질적으로 부모역할

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

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해 왔다(Jung, 2018; Lee et al., 2006). 

특히, 성인초기에 속한 비장애형제의 경우 가족들로부터 정서적으

로 분리되어야 할 시기임에도 여전히 장애형제를 포함한 가족들을 

돌보며 높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Ro & Kim, 2018). 이처럼 

성인초기 비장애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가족들을 돌보는 경험으로 

인해 솔직한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여러 질적 연구

들(Kim & Han, 2016; Kim, 2009)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사되고 

있지만, 장애형제를 둔 성인초기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이 둘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Vol.57, No.3, August 2019: 445-457 | 44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개입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서표현양가성은 부모화와 같은 가족 내 경험에 의해

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표현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와 같은 개인의 민감성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다(Gross & Thompson, 2007).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자

신의 정서표현의 결과로 인해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공감을 얻

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oss & John, 2003). 앞선 언급했던 부모화의 경우 자신의 솔

직한 정서표현이 가족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킬지도 모른다

는 우려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을 야기한다. 한편, 타인의 반응에 

민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서표현으로 인해 타인이 자신

을 싫어하게 되거나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

에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은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나 판단뿐만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여 타인이 자신을 인

정하고 수용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걱정하는 개인적 특성

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부민감성이 정

서표현양가성을 예측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다.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모호한 단서조차 거부로 지

각하여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과잉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처리성향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따라서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개인의 경우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더라도 정서를 표현했을 때 자

신이 수용 받지 못하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

표현 억제욕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서표현억제 욕구

와 정서표현욕구가 갈등함으로써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가능

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

관계에서 자신이 거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하기 쉽고 

거부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정서표현을 망설이는 경향

이 있으며(Ayduk et al., 2003), 이러한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사람이 보이는 정서표현억제 노력의 내면에는 사회적 관계를 맺

고자 하는 강한 욕구로 인해 상대방을 실망시키거나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본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억압하

며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다(Impett, Gable, & Peplau, 

2005; Kim, 2009). 특히, 비장애형제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을 암묵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

각이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Major & O'Brien, 2005) 이

로 인해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면 타인에게 거절될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양가성을 경

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인초기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거

부민감성과 정서표현양가성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부민감성은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완

충하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도 제시되고 있

다. 비록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부민

감성이 조절하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없었으나, 

Heo와 Lee (201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사회적 상황의 위협적인 

단서에 지나치게 민감하여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못할 경우, 부모의 과잉기대와 같은 양육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

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부모의 애정

정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와 같은 위협적

인 단서에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솔직하게 정서를 표현하

면 부모에게 비난이나 거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예상

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을 기대하

는 과잉기대 특성을 반영하는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거부민감성 수준이 조절할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다. 즉 부모화로 인해 가족들을 정서적으로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등으로 인해 솔직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였을 때,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은 경우 거부 단서

에 민감하여 가족들에게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의 상황을 객관적

으로 예측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여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

치는 영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거부민감성이 부모화

와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면 부모화 수준이 높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장애형제를 둔 성인

초기에 있는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거부민감성이 부모화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 때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한다는 선

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하여(Gross & John, 2003; Jun & Oh, 

2011; Lee & Nam, 2016) 성을 통제변인으로 포함하여 분석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비장애형제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한 상황

에서 이들의 장애인 가족 안에서의 성장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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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양가성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거부민감성 수준은 부모화가 성인초기 비장애형제

자매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총 23곳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참여하는 만 18세부터 

만 30세의 미혼 성인초기 비장애형제 116명이다. 남성가 45명

(38.8%), 여성가 71명(61.7%)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만 26.21세

였으며 표준편차는 3.18이었다. 출생순위는 비장애형제보다 손

위인 경우가 75명(64.7%), 손아래인 경우가 40명(40%)이었다. 

장애형제의 장애유형의 경우 지적장애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각

각 41명(35.3%), 38명(30.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장애 등

급의 경우 1급이 77명(6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의 경우 월 201만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

하인 경우가 44명(37.2%)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월 200만원 

이하가 11명(10.8%). 월 401만원 이상에서 600만원 이하가 25

명(19.6%), 601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가 15명(14.8%), 그리고 

801만원 이상이 21명(17.6%)을 차지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연구도구

1) 정서표현양가성 

연구대상의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Ha (1997)

가 번안한 King & Emmons (1990)의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이에 대해 갈등하는 것, 솔직

한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서를 표현한 후 이를 후

회하는 것 등을 측정하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

항의 예로는 ‘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무안을 당할까봐 두렵다’, ‘나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죄책감이 든다’, ‘나는 내가 잘못했을 때 사과하려고 하

지만, 그로 인해 내가 무능력하게 인식될까 봐 걱정이 된다’, ‘나

는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실망감을 표현하고 싶지

만, 그로 인해 내가 약해 보이고 싶지 않다’ 등을 포함한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

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28점에서 

14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하려는 욕구와 억제하

려는 욕구 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음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95

였다.

2) 부모화

연구대상의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위해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이 개발한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를 

Lee (2017)가 보완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본인이 

Table 1. Charactertistics of the Parpticipants (N=116)

Variable Category n (%)

Age 17~24 31 (26.7)

25~30 85 (73.3)

Gender Male 45 (38.8)

Female 71 (61.2)

Birth order Older than siblings with disability 75 (64.7)

Younger than siblings with disability 40 (35.3)

Types of disability Visual impairment  8 ( 5.9)

Intellectual disability 41 (35.3)

Physical disability 18 (17.6)

Autism spectrum disorder 38 (30.4)

Communication disorder  3 ( 2.9)

Developmental delay  8 ( 7.8)

Degree of disability 1 77 (69.6)

2 23 (16.7)

3 14 (12.7)

4  1 ( 1.0)

5  0 ( 0.0)

6  0 ( 0.0)

Average monthly income 2,000,000won below 11 (10.8)

   of the household 2,000,001won - 4,000,000won 44 (37.2)

4,000,001won - 6,000,000won 25 (19.6)

6,000,001won - 8,000,000won 15 (14.8)

8,000,000won above (and above) 2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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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집안일을 돕는 등의 육체적 업무를 하는 정도, 가족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가족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하는 정도, 그리고 본인이 가정 내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

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가족을 위해 

장을 자주 보았다’, ‘나는 종종 내가 가족의 중재자라고 느꼈던 적

이 많았다’, ‘부모님은 내게 잘 해 주셨지만, 막상 내가 필요할 때

에는 부모님께 의지할 수 없었다’ 등을 포함한다. 원 척도는 동일

한 문항에 대하여 과거 성장과정의 경험을 묻는 과거형 30개 문

항과 현재의 경험을 측정하는 현재형 30개 문항으로 나누어진다. 

이 때 현재형과 과거형 질문지를 함께 사용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질문에 반복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형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과거형 질문지와 내용은 동일한 반면 현재

의 경험만을 묻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의 경험은 측정하지 못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가 성장과정동안 가정 내에서 경험

한 부모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던 연구 목적을 반영하고자 과거형 

질문지 총 30문항을 선택하였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을 

응답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사춘기를 포함 당신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간) 경험’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지시

문을 수정하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가능한 총점의 범위

는 30점에서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역할이 역전되어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과도하게 수행한 경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30개의 문항에 

대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a는 .91이었다.

3) 거부민감성

연구대상의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 & Feldman 

(1996)이 개발하고 Lee (2000)이 번안 및 타당화 한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부모나 친구 등 중요한 타

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서 자신의 요구가 거부될까 불안한 거부불안 정도와 상대방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하는 거부예상 정도를 질문한다. 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는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노트를 

빌리려는 상황, 친구에게 같이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하는 상황, 

친구에게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는 상황 등이 있다. 거부민감성 점

수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거부불안과 거부예상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총 6점 척도로 평정하도

록 되어있다. 점수의 총점은 각 상황에서의 거부불안 점수와 거부

예상 점수를 곱하여(거부불안 점수×거부예상 점수) 구해진 18개

의 점수를 모두 합하여 18로 나눈 값으로, 가능한 점수는 1점부

터 36점이다. 총점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게 버림받는 것에 불

안과 걱정을 하며 대인 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

치도 Cronbach’s a는 .78이었다.

3. 연구절차

자료의 수집은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한 서울, 경기, 그리고 부

산 소재의 총 23곳의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를 통해 이루어졌

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비장애형제가 주기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지 않아 대상 표집에 어려움이 있어 지면 설문지와 서베이 몽키

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지를 함께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면 설

문지는 35부가 배부되어 30부가 회수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응답자가 중간에 설문 참여를 중단하더라도 설문지가 자동

으로 회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배부된 총 113부의 

설문지 모두가 회수되었다. 종합하면, 지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

지를 모두 합하여 총 148부가 배부되었으며 그 중 143부가 회수

되어 회수율은 약 96%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절반 이상의 문항

에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가 지면 설문지와 온라인 설문지가 각 각 

3부와 24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27부를 제외

한 총 11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응답의 결측치는 존재

하지 않았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er. 24.0 (IBM Co.,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양가성과 부모화, 거

부민감성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구 변인별 평균

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성인초

기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

는 영향과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를 활용하여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고 존슨-네이만 기법

(Johnson-Neyman technique, J-N)으로 유의영역을 확인하였

다. 조절변인의 어떤 수준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

하기 위해서는 단순기울기 검증(Aiken & West, 1991)과 같은 추

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던 단순기울기 기

법의 경우 조절변인의 임의의 값을 자의적으로 지정하여 그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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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인의 조건부 효과를 계산하고 검증하기 때문에 해석의 제

한점이 존재한다(Hayes, 2013). 이에 따라 J-N 기법(Preacher, 

Curran, & Bauer, 2006; Spiller et al., 2013)이 활용되고 있는

데, 이 기법은 조절변인의 연속선상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

인의 조건부 효과(conditional effect)가 유의한 영역을 구별해 준

다는 점에서 기존 단순기울기 기법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준다. 따

라서 SPSS PROCESS Macro를 통해 구해진 조절변인의 조건부

효과 영역을 밝혔다. 셋째, Mplus ver 8.0 (Muthén & Muthén, 

Los Angeles, CA, US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J-N기법에 의한 

신뢰밴드(confidence band)를 통해 거부민감성의 부모화와 정서

표현양가성 관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영역을 그래프로 시각화 

하였다.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인인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

양가성, 부모화, 거부민감성의 가능한 점수 범위와  평균 및 표준

편차 등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정서표현양가성의 총점 평균은 95.96(SD=20.43)이었

으며, 이를 5점 척도의 문항평균 점수로 환산할 경우 3.42점으

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정서

표현양가성 수준이 중간보다 다소 높은 편임을 의미한다. 다음으

로 부모화의 총점의 평균은 91.14(SD=19.36)으로 5점 척도의 문

항 평균 환산 점수는 3.04점 이었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성

인초기 비장애형제가 부모를 대신해 가족들을 보살핀 수준이 보

통 정도임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 총점의 평균은 

11.67(SD=2.53)점이며, 6점 척도의 문항 평균으로 환산한 점수

는 3.89점으로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거부민감성 수

준이 3점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4점의 ‘그런 편이다’의 중간 값

과 비교하였을 때 4점에 가까운 점수로 본 연구대상의 거부민감

성이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을 나타낸다.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

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의 기초 분석으로서 

연구변인들 간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이 결

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한편 독립변인들의 공차 한계

는 .91∼.96, VIF 값은 1.004∼1.029로 나타나 각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

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거부민감성, 그리고 정서

표현양가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프로그램에서 

PROCESS macro (Hayes, 2013)를 사용하여 조절모형의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

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인 성별을 

포함하여 부모화, 거부민감성,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항

을 투입한 결과 조절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3.961, 

p＜.001), 정서표현양가성 변량의 총 55%를 설명했다.

즉,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부모화(coeff=.379, p＜.001)와 거

부민감성(coeff=.532, p＜.001)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를 과도하게 경험할수록, 그리고 타

인의 거부에 예민할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정서표현양가성의 설명력은 2.4%만큼 증가

하였으며(F=5.860, p＜.05),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의 상호작용항

(coeff=.379,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Variables (N=116)

Variables Possible score range M (SD) Mean of item score (S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28-140 95.96 (20.43) 3.42 (.74)

Parentification 30-150 91.14 (19.36) 3.04 (.62)

Rejection sensitivity 1-36 11.67 (2.53) 3.89 (.34)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Variables (N=116)

1 2 3 4

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

2. Parentification   .51** -

3. Rejection sensitivity   .58**   .23** -

4. Gender  -.07**    .16**   -.06* -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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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한편, 구체적으로 부모화와 정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 거부민

감성의 어느 영역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J-N기법에 의한 신뢰밴드를 통해 조건부효과의 유의한 

영역을 확인하였다(Carden, Holtzman, & Strube, 2017). 그 결

과 평균중심화한 거부민감성의 점수가 -2.25(상위 79.31%, 하위 

20.68%) 이상인 지점(n=92)부터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의 관

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들 중 중 거부민감성 수준이 낮은 약 하위 20% 를 제

외한 나머지 대상들에게는 거부민감성 수준이 부모화가 정서표현

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Figure 1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축은 독립변인이 종속변인

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

을 의미하며, 횡축의 경우 조절변인인 거부민감성의 평균중심화 

된 값을 나타낸다. 그래프의 점선들은 95% 신뢰구간 내 유의성 

영역을 나타내며, 해당 영역 내 직선은 거부민감성 수준의 변화에 

따라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

는가를 나타내는 회귀선이다. 그래프의 회색영역은 거부민감성 

수준에 의해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지

는 유의한 영역을 의미한다. 즉 하단 부의 점선과 종축이 0일 때

의 값과 만나는 지점 이상부터 거부민감성 수준의 조절효과가 유

의함을 할 수 있다. 이 때 종축의 값이 0이라는 것은 거부민감성 

Table 4. Regression Analysis: Moderating Effects of Rejective Sensitivity on the Relation of Parentific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N=116)

Variable coeff. SE t p Boot LLCI Boot ULCI

(Constant) 25.618 4.362 5.610 .000 24.278 26.958

Gendera -3.880 2.892 -1.342 .182 -9.805 1.728

Parentification (A) .379 .072 5.241 .000   .232  .521

Rejection sensitivity (B) .532 .562 8.235 .000   .368  .696

(A) × (B) .075 .031 2.421 .017   .013  .136

R .742

R 2 .550

F 33.961***

 a Gender: male as 0, female as 1.
 ***p<.001.

Table 5. R2-Changes Increase due to Interaction

DR2 F df1 df2 p

Parentification × 
Rejection sensitivity

.024 5.860 1.00 111.00 .018

Figure 1. Confidence band of J-N method: moderating effect of rejective sensitivity on the relation of parentific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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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의해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

가 없음을 뜻하기 때문에 점선의 종축이 0일 때의 거부민감성 값

(x=-2.25) 이상부터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단순기울기 방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독립변

인인 정서표현양가성과 조절변인인 거부민감성의 평균값을 기준

으로 상집단과 하집단을 구분하고, 집단 별로 종속변인인 정서표

현양가성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Aiken & West (1991)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집단과 하집단 각각에 대해 회귀계수를 산출

하여 비교한 결과를 Figure 2과 Table 6에 제시하였다. 거부민감

성 상집단과 하집단 모두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솔직한 정

서표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향을 보였으나, 거부민감성이 높

은 집단의 경우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화로 인한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1에서 나

타나는 거부민감성 수준이 하위 20.68%를 제외한 대상의 경우 

거부민감성이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뒷받침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을 의미한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비장애형제를 대상으로 부모화와 거부

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부모화와 정

서표현양가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먼저 기술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양가

성 문항 평균 점수는 3.4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성인을 대

상으로 한 Kim 등(2018), Kim과 Lee (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3.16점, 2.94점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본 연구 대상의 부모화 

문항평균 점수는 3.0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Lee (2017), Lee

와 Jeon (2017)의 연구에서 보고한 2.41점, 2.21점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거부민감성 수준의 경우 본 연구 대상인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거부민감성의 총점 평균은 11.67점 

이었다. 그러나 Kim과 Yang (2016), Sung과 Hong (2014)이 보

고한 7.29점과 7.47점인 것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의 

거부민감성 수준이 비교 선행연구의 대상자들 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본 연구결과와 비교한 선행연구들의 경

우 장애형제자매의 유무가 연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

과에서 참여자들의 장애형제 유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장애형제가 있는 성인초기의 대상이 다

른 대상들에 비해 정서표현양가성, 부모화, 그리고 거부민감성 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시사되며 이와 같은 요인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부모화는 정서표현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화 경험을 많이 할수록 솔직

한 정서표현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Figure 2. Moder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relation of  parentification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Table 6. Regression Coefficients of Parentifica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for Low- and High Rejection Sensitivity Groups (N=116)

Rejection sensitivity
Regression coefficients of parentification o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b p-value

Low group (n=54) .38** .005

High group (n=62) .61*** .000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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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부모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가족 내에서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높

은 정서표현양가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Jung, 2018; Lee et al., 2006).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해 볼 수 있다. 부모화를 경험하는 개인은 부모나 가족의 암묵적인 

기대로 인해 가족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에 대한 높은 수준의 책

임감을 가지게 되며(Choi & Kim, 2018), 자신은 돌봄을 받는 사

람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내면화 

하게 된다. 자녀에게 부모의 역할이 내면화 될 경우 본인의 자연스

러운 정서표현 욕구가 자신이 가족 내에서 맡고 있는 희생적인 역

할에 상충된다고 생각하여 이를 억제하며 정서표현욕구에 대한 갈

등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정서표현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거나 자신의 욕구보다는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서표현은 가족

들을 실망시킬 거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숨기는 경향이 있다는 Ro

와 Kim (2018)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화로 

인해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는 자신의 정서표현의 결과가 자신

이나 가족구성원 혹은 가족의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부정적인 예상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솔직한 정서표현에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부모화가 정서표현양

가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 가족, 그리

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차원에서 성인초기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의 돌

봄과 관련된 부담감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계획할 필

요가 있다. 장애인 가족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

애형제를 포함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장애형제 혹은 장애자녀

로 인해 삶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과 책임감 및 부담감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Lee & Paik, 2010). 또한 비장애형제의 경우 

부모가 더 이상 장애형제의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자신이 

부모를 대신하여 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기 때문

에(No & Ko, 2004) 비장애형제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

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도움을 통해 장애형제의 부양과 관련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면, 자신의 욕구를 희생해야만 했던 가족의 어려움이 완화

되어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Crespo & Fernandez-Lansac 

(2014)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에 관한 부담 수준이 낮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서표현 수준이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 돌봄과 관련된 부담감을 낮추어 주는 접근이 

부모화로 인한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비

장애형제의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실효성 있

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적 차원에서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

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화로 인해 자녀에게 부가된 역

할과 이를 수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화 경험은 가

족 내 역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며 개인의 부모화 경험이 지속

되는 이유 중 하나인 가족들의 암묵적인 기대와 강화이기 때문이

다(Well & Jones, 2000).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 결

과는 성인초기 비장애형제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가족으로부

터 보호자 역할에 대한 기대를 암묵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써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기비난과 같

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

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가 비장애

형제가 성장과정 동안 장애형제를 둔 특수한 가족 환경으로 경험

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상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

로그램 등을 제공한다면 비장애형제가 가족 내에서 수행하는 역

할에 대해 당연시 생각하거나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하지 못

했을 가족구성원들이 이를 알아차림으로 써 가족의 역동이 변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비장애형제의 부모화 수준을 낮추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

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부모화를 경험하는 개인은 부모와 가족의 의지 대상

으로서 스스로를 확인하며 성장하며(Chase, 1999) 가족들의 요구

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욕구

를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자신의 능력이 가족들의 기

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자기비난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한다(Kong 

& Hong, 2015; Wells & Jones, 2000). 따라서 자신을 있는 그대

로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부모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 결과 성인초기에 속한 비장애형제의 거부민

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수준의 거부민감성으로 인해 항상 타인에게 거절을 

당할 것이라 예상하거나 거절의 단서를 잘 지각하며 이에 과잉 반

응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솔직한 정서표현에 어려움을 경

험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Ahn & Jung, 2016; 

Yu & Park, 2017)들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거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개인은 자신이 정서를 표현하였을 때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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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거부당할 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예상으로 인한 불안 수

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높은 거부민감성 수준으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이 야기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비장애형제의 경우 장애형제로 인

해 어린 시절부터 또래와는 다른 가족환경이나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Major & O’Brien, 2005). 따라서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거부

민감성 수준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솔

직하게 표현했을 때 타인은 자신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정서표현의 결과와 대인관계에 대해 지

나치게 편향된 인지적 성향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 현실에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가

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을 반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Jeong & 

Yang, 2018).

이어서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부

민감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장애형제를 둔 성인초기의 비장애형제가 대인 관계에서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예상으로 인한 불안 수준이 높고 거부의 

단서를 쉽게 인지하는 경향이 클 경우,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 가

족을 돌보는 일을 수행하는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연구 결과는 개인이 타인과

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쉽게 예상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성향이 클수록 부모의 과잉기대와 같은 양육행동 경험이 자

녀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Heo & Lee, 2017). 

이와 같이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

부민감성의 조절효과는 Goodman 등(2014)의 연구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인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할 때 

유발되는 타인의 반응이나 평가에 대한 불안 수준이 개인의 거부

민감성 수준이 높을수록 심화된다고 주장한 바에 기초하여 해석

해볼 수 있다. 즉,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의 경험이 정서표현양

가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부모의 반응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인지하느냐에 따라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서표현이 자신에 대한 스스

로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가족들의 부담을 가

중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정서표현양가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거부민감성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의 정

서표현에 대한 부모나 가족들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데

에 어려움이 있고 타인의 반응에서 거절의 단서를 지속적으로 예

측하고 불안함을 경험함으로써 정서표현양가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는 비록 부모화 경험이 많

다고 하더라도 거부민감성 수준을 낮추어 줌으로써 정서표현양가

성 수준을 완화시키거나 최소한 악화되지 않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성인초기에 속한 성인의 

경우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사

회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게 되는데, 이 때 높은 수준의 부모화나 거부민감성으로 인

해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을 경우 대인관계 측면에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정보를 얻는 등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과 자신을 적절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도움

으로써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모화의 수준을 낮추고, 동시에 자신

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지각하는 개인적 특

성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개입을 통해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을 낮

추어 줄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부모화 경험이 성인 초기까지 누적

되었을 경우 현재의 부모화 수준을 낮추는 개입만으로는 근본적

인 변화를 만드는 데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화를 경험하는 

성인초기 자녀의 거부민감성 수준을 낮추어 줌으로써 누적된 부

모화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 대한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비장애형제

가 겪는 부모화를 측정하기 위해 회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과거부터 누적된 개인의 부모화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변인

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화를 측

정하는 방법은 자녀의 가족 내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연속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의 경험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는 일상기록법(Bolger et al., 1989) 

등을 사용함으로써 회고에 의한 기억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부모화 

경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총 116명이었다. G*Power 

3.1(Franz Faul, Kiel, Schleswig-Holstein, German)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통계적 검정력 

.95, 예측변수 4개를 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29명으로 

나타난 것에 비해 부족한 표본크기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

화 하는데 제한점이 존재한다. 이는 본 연구에서 장애를 둔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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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비장애형제자매를 연구대상으로 표집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

움이 있어 충분한 연구대상을 포함시키지 못한 데에 따른 제한점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크기를 확

보한 후 반복 연구를 통해 본 연구 결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

째,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통제변인으로 성별만을 투

입하였으나, 비장애형제의 심리적 적응에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

형제의 장애유형이나 심각도 혹은 출생순위와 같은 변인들이 영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본다면(Begum & Blacher, 

2011; Shin & Lee, 2002; Stoneman, 2005) 장애형제 혹은 동

거 여부나 가족 환경과 관련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정서표

현양가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비장애

형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 정서표현양가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성별 이외의 다른 가외 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

였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이해

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본 연구는 부모화와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

치는 영향을 성인초기에 속한 비장애형제만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장애인 가족이라는 특수한 가정환경 속에서 비

장애형제가 경험하는 부모-자녀관계 혹은 다른 가족구성원들 간

의 관계 속 경험이 이들의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질적 

연구들을 통해 비장애형제가 장애형제로 인해 자신에게 부가된 

역할과 책임감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보고된 연구결과들

을 구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

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이 

외부의 개입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다. 따라서 거부민감성 수준에 따라 부모화가 정서표현양가성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 결과는 이미 누

적되고 지속된 부모화 경험에 노출된 비장애형제의 정서표현양가

성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계획하는 데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 declares no conflict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authorship 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s

Ahn, S. K., & Jung, Y. J. (2016). The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on 

interpersonal problems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8 (3), 719-741. https://doi.

org/10.23844/kjcp.2016.08.28.3.719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Publications, Inc.

Ayduk, O., May,. D., Doweny, G., & Higgins, E. T. (2003). Tactical 

differences in coping with rejection sensitivity: The role of prevention 

prid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435-448.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11

Begum, G., & Blacher, J. (2011). The siblings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 and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2(5), 1580-1588. https://doi.org/10.1016/j.ridd.2011.01.056

Ben-Ari, A., & Lavee, Y. (2011).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in intimate relationships: A shift from an individual characteristic to 

dyadic attribut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1(2), 277-284. 

http://dx.doi.org/10.1111/j.1939-0025.2011.01096.x

Bolger, N., DeLongis, A., Kessler, R. C., & Schilling, E. A. (1989). Effects 

of daily stress on negative m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5), 808-818. http://dx.doi.org/10.1037/0022-

3514.57.5.808

Carden, S. W., Holtzman, N. S., & Strube, M. J. (2017). Cahost: An excel 

workbook for facilitating the johnson-neyman technique for two-

way interactions in multiple regression. Frontiers in Psychology, 8 , 

1293. https://doi.org/10.3389/fpsyg.2017.01293

Chase, N. D. (1999). Parentification: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Chase, N. D. Chase, (Ed.), Burdened children (pp. 

2-22).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Choi, B. C., & Kim,. Y. R. (2018). Sibling relationship and its meanings 

perceived by adult sibling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62 (2), 159-183. 

https://doi.org/10.20971/kcpmd.2018.61.2.159

Crespo, M., & Fernandez-Lansac,. V. (2014). Factors associated with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caregivers of elderly relatives. Aging 

and Mental Health, 18(4), 454-462. https://doi.org/10.1080/13607863

.2013.856857

Downey, G., & Feldman, S.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t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dx.doi.org/10.1037/0022-3514.70.6.1327

Glickauf-Hughes, C., & Wells, M. (1997). Object relations psychotherapy: 

An individualized and interactive approach to diagnosis and 

treatment . MD: Jason Aronson.

Goodman, J., Fertuck, E., Chesin, M., Lichenstein, S., & Stanley, B. (2014). 



456 | Vol.57, No.3, August 2019: 445-45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손주희·박주희

The moderating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maltreatment and borderline sympto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71 , 146-150. https://doi.

org/10.1016/j.paid.2014.07.038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dx.doi.org/10.1037/0022-3514.85.2.348

Gross, J. J., & Thompson, R. A. (2007). Emotion regulation: Conceptual 

foundations. In J. J. Gross (Ed.),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pp. 

3-24).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Ha,. J. (1997). Effect of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on depression: Integrative study on human's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Y: 

Guilford Press.

Heo, D. Y., & Lee, K. H. (2017). The effect of parental rearing behavior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8(1), 133-156.

Impett, E. A., Gable, S. L.,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http://

dx.doi.org/10.1037/0022-3514.89.3.327

Jeong, S. H., & Yang, N. M.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tiv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in college stud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5), 137-159.

Jun, S. M., & Oh, I. S. (2011). Relations between adolescents' emotion 

processing 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y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220(25), 1737-1752. https://doi.org/10.15703/

kjc.12.5.201110.1737

Jung, H. Y. (2018).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by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5), 185-211. https://doi.org/10.21509/KJYS.2018.05.25.5.185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 New York: Brunner/Mazel.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Kennedy-Moore, E., & Watson, J. C. (1999). Emotions and social behavior. 

expressing emotion: Myths, realities, and therapeutic strategies . NY: 

Guilford Press.

Kim, B. R., Oh, H. S., & Jo, M. H. (2018). The relationship among 

temperamen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stress 

coping style,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1), 2171-292. https://doi.org/10.17315/kjhp.2018.23.1.014

Kim, D. H., & Han, J. H. (2016).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phenomenon 

of the non-disabled siblings with intellectually disabled broth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20(25), 3757-375.

Kim, J. H., & Lee, Y. H. (2011). The difference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by perceived parents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5(3), 15-33.

Kim, M. J. (2009). A study of psychological Adaptation Process of the 

normal siblings who has a handicapped sibling. Journal of Modern 

Social Science, 13 , 37-60.

Kim, M. K., & Hyun, M. H. (2013).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presentation motivation, self-presentation expectanc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ized 

shame and social anxie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1), 

161-176.

Kim, N. K., & Yang, N. M.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ocial anxiety in college student: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sensitivity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2), 217-238.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dx.doi.org/10.1037/0022-3514.58.5.864

Kong, I. W., & Hong, H. Y. (2015).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ies and shame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21-47.

Lee, B. D. (2000). Adult attachment and satisfaction of relationship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Lee, E. M., & Paik, E. R. (2010). A study on family experience and support 

needs through life cycle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rean 

Academy of Quality Research in Social Welfare , 4(2), 63-91.

Lee, H. N., Jung, J. R., Jung, H. J., & Kim, K. M. (2006).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on conflictual independence from parents, self-

assertiv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1), 19-32.

Lee, H. Y., & Choi, Y. S. (2016). A study of the relational self awareness 

based on the type of parentifi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amily and Culture, 28 (1), 314-342. https://doi.org/10.21478/

family.28.1.201603.010

Lee, J. W., & Nam, S. K. (2016). The effec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on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seeking according 

to gender: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sclosure and self-

concealment.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8(4), 721-741. https://doi.org/10.17927/tkjems.2016.28.4.721

Lee, M. S., & Kwon, H. Y. (2009). Consideration for the positive adjustment 

and development of siblings who have a child with a disability. Journal 



Vol.57, No.3, August 2019: 445-457 | 457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www.fer.or.kr

성인초기 비장애형제자매의 부모화 경험이 정서표현양가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부민감성의 조절효과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25(1), 141-163.

Lee, S. Y. (2017). Factor structure analysis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filial responsibility scale-adult .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University, Seoul, Korea.

Major, B. N., & O'Brien, L. T. (2005).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93-421. https://doi.org/10.1146/

annurev.psych.56.091103.070137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2), 361-388. https://doi.org/10.1111/

j.1467-9507.2007.00389.x

No, C. R., & Ko, I. S. (2004). Permanency planning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elays. Korean Socienty of 

Child Welfare, 18 , 119-155.

Park, H. Y., Jung, Y. K., & Choi, H. Y. (2015). The development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its effect on emotional expressiveness, 

behavior probl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3), 189-207.

Preacher, K. J., Curran, P. J., & Bauer, D. J. (2006). Computational tools for 

probing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ulti level 

modeling, and latent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and Behavioral 

Statistics, 31(4), 437-448. https://doi.org/10.3102/10769986031004437

Ro, M. H., & Kim, E. K. (2018). A study on life and support needs of the 

adult siblings of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ersons with Autism, 18(1), 1-33.

Ryu, S. M., & Han, Y. J. (2015). A qualitative study on becoming a sibling 

of a severely disabled pers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20(2), 

121-155.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121

Shin, H. J., & Lee, H. W. (2002). A study of the self-concept on siblings 

of children with autism.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4(1), 203-227.

Spiller, S. A., Fitzsimons, G. J., Lynch, J. G., & MccClelland, G. H. (2013). 

Spotlights, floodlights, and the magic number zero: Simple effects 

tests in moderated regres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50(2), 

277-288. https://doi.org/10.1509/jmr.12.0420

Stoneman, Z. (2005). Sibling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Mental 

Retardation, 43(5), 339-350.

Sung, J. A., & Hong, H. Y. (2014). The effect of insecure adult attachment 

on fear of intimacy in the romantic relationships of early adulthood: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self-disclosure.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2), 387-414.

Turnbull,. A. P., & Turnbull, H. R. (1990). Families, professionals and 

exceptionality: A special partnership . NY: Merrill Publishing.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

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7. https://doi.org/10.1080/019261800261789

Wood, L. J., Sherman, E., Hamowka, L., Blackman, M., & Wirrell, E. (2008).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iblings of children with 

intractable epilepsy. Epilepsy & Behavior, 13(1), 144-148. https://doi.

org/10.1016/j.yebeh.2008.03.012

Yu, A. J., & Seo, Y. S.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fear of intim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nnection and 

rejection schemas and Emotional Cutoff.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8(5), 41-60.


